
‘한국영화로 칸 가는’ 탕웨이·고레에다 히로카즈…中·日의 시선은

중국 배우 탕웨이와 일본의 고로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나란히 한국영화 ‘헤어질 결심’과 ‘브로커’(왼쪽부터)로 제75회 칸 국제영화제의 레드카펫을 밟
는다. 사진제공｜CJ ENM

고레에다 감독

일본과 중국
의 대표적 ‘스
타’들이 참여한
한국영화가 칸
에서 ‘일’을 낼
지 세계적인 관
심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대
표적 감독 고레

에다 히로카즈와 중국배우 탕웨이가 각
각 연출작 ‘브로커’와 주연작 ‘헤어질 결
심’으로 18일(이하 한국시간) 개막한 제
75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돼
수상 경쟁을 벌인다. 과거 작품 활동과
관련해 한때 일부 자국민들로부터 ‘불합
리한 시선’을 받은 적이 있는 두 사람이
한국 자본을 투입한 한국영화를 통해 나
란히 세계적 무대에 올라 더욱 눈길을
끈다.

뀫왜 한국영화를 택했나?
일본 영화계의 희망으로 평가받는 고

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2018년 ‘어느
가족’으로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자국에서는 냉담한 대
우를 받았다. 그가 영화를 통해 빈부격
차 등 일본 사회의 어두운 면을 강조했

다는 일부의 차가운 시선이 나왔다. 국
제무대에서 성과를 낸 예술가와 운동선
수 등에게 축전을 보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어느 가족’ 수상에는 침묵하다
국제적 비난을 의식해 뒤늦게 축전을 보
냈지만 고레에다 감독은 이를 거부하기
도 했다. 감독은 이후 프랑스에서 ‘파비
안느에 관한 진실’을 만들었고, 그다음
작품인 ‘브로커’로 다시 칸으로 향했다.

탕웨이는 할리우드에서 활동 중인 대
만 출신 리안(이안) 감독이 2007년 연출
해 베니스 국제영화제 최고 영예인 황금
사자상을 받은 ‘색, 계’로 일약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하지만 극중 친일파를
사랑하는 캐릭터를 연기했다는 이유만
으로 중국에서 비난받았다. 누리꾼은 물

론 언론마저 탕웨이를 향해 ‘마녀사냥’
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었다. 이후 탕웨
이는 무대를 넓혀 할리우드 영화와 ‘만
추’, ‘원더랜드’, ‘헤어질 결심’ 등 한국
영화에도 출연해왔다.

뀫중국과 일본의 반응은?
탕웨이가 2018년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 초청작 ‘지구 최후의 밤’ 이후 4년
만에 다시 칸의 초청을 받으면서 중국
언론들은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매체들은 과거 탕웨이를 언제 비난했냐
는 듯 “황금종려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
는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을 중국
배우가 이끈다”고 강조했다.

중국 누리꾼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탕웨이의 한국어 대사가 ‘헤어질
결심’ 예고편에 등장하자 ‘탕웨이 한국
어’가 중국 포털사이트 바이두 실시간
검색 순위에 올랐다. 중국 SNS 웨이브
에도 ‘헤어질 결심’ 관련 뉴스가 핫 검색
어로 떠올랐다.

마이니치와 도쿄 헤드라인 등 일본 매
체들도 2018년 ‘어느 가족’ 이후 다시 한
번 칸 황금종려상에 도전하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에 대한 기사를 연일 내고
있다. 그의 수상을 바라는 일본 누리꾼
의 응원도 이어진다. 하지만 한국배우들
과 작업을 언급하며 그를 “좌익 감독”이
라고 비난하는 일부 누리꾼의 악의적 시
선도 온라인에 퍼지고 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박찬욱감독영화를중국배우가이끈다고?
‘헤어질결심’ ‘브로커’경쟁부문초청
과거 탕웨이 마녀사냥했던 中언론
언제비난했냐는듯호평일색보도
日언론도연일보도하며수상점쳐
우익누리꾼 “좌익감독” 조롱 여전

연예
2022년 5월 20일12 금요일

훈훈함넘치는박보검의 ‘의리행보’

전역했지만 ‘해군호국음악회’ 진행
‘구르미’ 김성윤 PD 예능 출연 검토
10년째 후원 보육원엔 직접 찾아가

배우 박보검이 최근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봉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뉴시스

최근 전역한 박보검이 예전 인연을 맺었
던 무대에 다시 오르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인간적 의리를 중시하는 행보로 받
아들여지면서 훈훈함을 자아낸다.

박보검은 19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체육
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해군 호국음악회’

를 강아랑 KBS 기상캐스터와 함께 진행했
다. 해군 군악의장대대 문화홍보병으로 입
대한 2020년 이후 3년째다. 지난달 30일
전역했지만 자신이 몸담았던 해군에 대한
애정으로 기꺼이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앞서 6일에는 2018년부터 입대 직전까지
진행한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도 섰다.

전역 이후 복귀작이 될 가능성이 커 보
이는 새 예능프로그램도 마찬가지다. 그는
2016년 주연한 KBS 2TV 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의 연출자 김성윤 PD가 기획 중

인 여행프로그램 출연을 검토 중이다. 김
PD뿐 아니라 김유정 등 동료들과 여행을
떠나는 내용이라는 점이 작용했다.

의리 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10년째 후원해온 한 보육원을 전역 직후
찾아가 봉사활동을 펼친 사실이 뒤늦게 알
려졌다. 보육원 측은 박보검의 공식 팬카
페를 통해 “2013년부터 박보검과 소속사,
팬카페 회원들이 각종 물품을 후원해주고
있다”며 “팬들이 보낸 물품을 박보검이 직
접 정리해줬다”고 밝혔다.

한편 군 복무 중에도 영화와 드라마 출
연 제안을 받아온 그는 현재 본격적으로
작품을 검토하고 있다. 주연 영화 ‘원더랜
드’의 개봉을 기다리며 조만간 차기작을
확정할 방침이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업 앤 다운

음주운전 김새론 ‘뒤늦은 사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거부하고 채혈검사 귀가
비난 쏟아지자 “음주운전 죄송…반성하고있다”

김새론

편집꺠꺠｜꺠꺠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에 입건된 아역배우 출
신 김새론(22)이 뒤늦은
늦은 사과로 빈축을 사
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혐
의를 부인하려는 듯한
태도까지 드러내 비난이
이어진다.

김새론은 18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
동의 한 거리에서 승용
차를 운전하고 가다 가
드레일과 가로수 등을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
고를 냈다. 변압기까지 들이받아 인근 상점 등 57곳에
전기 공급이 약 3시간 동안 끊겼다. 경찰은 당시 목격자
진술과 현장 CCTV 영상 등에 따라 김새론의 음주운전
을 의심하며 음주 감지기 테스트를 했다. 직후 양성 반
응이 나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하려 했지만 김새론
은 이를 거부한 뒤 채혈 검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이날 “김새론은
정확한 검사를 위해 채혈 검사를 진행했으며, 검사 후
보호자 동행 하에 다른 조사 없이 귀가 조치됐다”면서
“결과는 2주 후에 나올 예정이고, 추후 경찰의 요청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단 2줄짜리 입장문을 냈다.

하지만 비난이 쏟아졌다. 이미 음주 감지기 테스트에
서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정확한 검사” 이유를 들어
음주운전 혐의 논란을 피해 가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소속사는 뒤늦게 19일 “김새
론의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이
어 “김새론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사고로
인한 피해와 불편함을 겪은 많은 분과 파손된 공공시설
의 복구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마
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